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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댓국집 논란 이장우 "음식에 대한 진심 보여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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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배우 이장우가 자신이 운영하는 순댓국집이 식자재 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재차 해명했다.

2일 이장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최근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기다려 주신 분들께 죄

송하다. 개인적인 일을 정리한 뒤 영상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잠시 쉬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의 돈을 떼먹고 장사할 만큼 간이 큰 사람이 아니다"라며 "중간 유통업체가 있고, 축산업체가 있다. 우리는 유통업체를

통해 고기를 공급받고 그때그때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해당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로 축산업체에 대금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축산업체 측에서 내가 유통업체 운영자라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는 오해를 모두 풀었고 미수금도 전부 정리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장우는 "얼굴만 걸어놓고 빠진 것이 아니다"며 "메뉴 개발과 레시피에 직접 참여했고, 운영은 전문가들과 함께했다"고 밝

혔다. 

동업자인 친구에 대해서는 "어릴 때 친구 중에 정육점을 오래한 정육 전문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표를 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굴만 걸고, 난 뒤로 빠져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다. 회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동네 친구를 앉히고 장난질을 쳤다는

것도 절대 아니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음식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한 연예매체는 이장우 순댓국집 호석촌이 육류 납품업체 A씨에게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육류를 제



공 받고도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약 4000만원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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